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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본 연구는 융복합 시 취업 여성장애인을 상으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이를 해 장애인고용개발원에서 조사한 장애인고용패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하 으며, 취업 여성장애인 549명을 상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분석 결과,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자리에

서의 차별경험은 직무만족도에 부 (-)인 향을 미치며, 자아존 감은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일 만족도 간에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많을수록 일 만족도가 낮게 나타

나는 상황에서 자아존 감의 제고를 통해 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로그램을 제안하고,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 함의를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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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on job satisfaction among working 

women with disabilities, focusing on meditating effect of self-esteem. To this end, the data from the 8th year of 

the employment panel of disabled population surveyed by the EDI; Korea Employment Agency for the Disabled was 

used for the study. The data collected from 549 working women of disabilities from EDI was analysed by using 

the path analysis.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discrimination experience of working women with disabilities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f their job satisfaction. Second,  self-esteem presented the mediating effect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d various programs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by enhancing self-esteem in situations where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women with disabilities is high and suggested practical implications to increase job satisfaction of working women 

with dis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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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가지고 생활을 한

다는 것은 생계유지와 더불어 개개인의존엄성과 가치를

높여 주는 일이다. 나아가 지역사회에서는 진정한 사회

통합을 이룰 수있는 기본조건이라 할 수있다. 사회

에서 직장생활은 단순하게 개개인의 소득뿐만아니라 자

기 자신의 자아실 과 삶의 의미를 부여해 다는 에

서 장애인복지 측면에서도 요하다[1]. 특히 여성과 장

애라는 두 가지 열악한 조건에놓여있는 여성장애인에게

일은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경제 인 자립과 지역사회

통합 차원에서 매우 요한 의미를 갖는다[2].

재 우리나라의 등록 장애인 수는 2015년 기 총인

구 비 약 4.8%를 차지하고, 등록장애인은 남성이

58.1%, 여성은 41,9%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활동 참가율

은 남성 장애인이 46.8%로 여성 장애인 22.4% 보다 2배

이상 높아 여성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가 히 낮음

을 알 수 있다[3].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발간한 ‘2017년

장애인 백서’에 의하면, 증장애인의 고용률은 19.7%인

데 비해 경증장애인의 고용률은 43.6%를 보여 장애정도

에 따른 격차가 두 배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4].

한 임 근로 여성 장애인의 부분은 임 직종

에 종사하고 같은 직종에서도 여성장애인 여는 평균

102,2천원이고, 남성장애인 여는 평균 190,8천원에 비

해 지 와 임 수 이 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3].

이와 같은 지표들은 여성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있다

고 하여도 장애와 성별 열악한 고용형태의 한계를 극

복할 수 있는 사회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고 자신의 일에 해 만족하지 못할 것임

을 보여주고 있다. 즉, 낮은 임 과 취약한 지 문제는

여성장애인의 경제 자립을 어렵게 하며, 더 나아가 일

에 한 불만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여성 장애인들에게 있어 직업은 선택하거나 유지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업무)에서 만족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

운 문제이므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자신의직무에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5]. 여성 장애

인들은 일자리에서 차별과 편견의 상이 되고, 고립과

소외, 그리고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여성 장애인의 일 만족도를 낮추는 요인으

로 보고되고 있다[6,7]. 이와 같이 여성 장애인의 일자리

차별경험이 일만족도를낮추는요인으로알려져있지만,

실제 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

은 실정이다.

최근 들어, 일자리에서의여성 장애차별경험이 고용안

정성을 해한다고 주장한 연구와[8], 좋은 일자리가 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연구 등이 제한 으로 보고되고

있다[5,9,10]. 하지만 이들 연구에서도 여성 장애차별과

고용안정성 등의 요인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단순한

향 계를 설명할 뿐, 일 만족도를 향상시킬수 있는 향

요인에 한 분석은 부족하다.

여성장애인들의 취업과 차별경험에 한 심이 부각

되면서 취업 여성장애인들의 직무만족도 생활만족도

에 한 논의들이 축 되고 있다. 구체 으로 살펴보면,

여성 장애인 일자리 차별경험이 일 만족도에 부 인

향을 미치는요인임을 입증한 연구[11,12], 장애차별이

을수록 우울이 낮아지고 심리 안정감이 높아진다는 연

구[13,14], 장애수용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높다는 연

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15,16].

일 만족은 산업분야에서 가장 요하게 다루어지는

개념으로 일 만족에 한 정의는 연구자마다 차이를 보

인다. 일 만족이란 개개인이 자신의 업무와 련된 경험

을 평가함으로서 얻는 감정 상태를 나타내며[17], ‘개개인

의 업무와 련한 경험을 평가함으로서 얻게 되는 정서

상태 는 감정’으로 정의된다[18]. Cho의 연구에서는

일 만족도와 직무만족을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으

며, 일 만족도는근로환경, 임 는소득수 근로시

간 등과 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된다[19].

일 만족도의 구성요인은 크게 개인 특성요인과 직

업환경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인 특성요인 에

서 일 만족도에 향을 미치는 변수에는 연령 교육

[20,21], 장애정도를 꼽을 수 있으며, 특히 장애정도가 약

할수록 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21]. 직업 환경요인

에서 일 만족에 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임 과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할 수 있다[23-26]. 하지만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과 일 만족도 간의 계에서 실제 자아존 감의

매개역할이 요하게 나타나지만 그에 한 연구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다.

자아존 감(Self-esteem)은 자신에 해 수용 거

부 인 태도의 표 으로서 자기를 스스로 유능하고 요

하다고 여기며 가치 있다는 믿음과 삶이 성공 이었다고

믿는 정도를 의미한다[27]. 이러한 자아존 감은 계

인 평가나 타인에 의해서 장기간에 걸쳐 수용되거나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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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했을 때 축 된 경험으로부터 발달하며[28], 능력을

인식하고, 성공을 경험하는 것에 한 요성을 강조한

다[29].

사회의 부정 인 인식이나 차별경험은 여성장애인에

게 부정 인 향을 주므로 사회 으로 축되고 결과

으로는 낮은 자아존 감을 형성하게 된다[30]. 한 낮은

자아존 감은 인 계, 정서상태, 직업에 이르기까지삶

의 체 인 역에 부정 인 향을 미치며, 결과 으

로 일의 만족도를 감소시킨다[31]. 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자아존 감에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2-34], 반면에 자아존 감은 일 만족도에 정 인

향을주는 것으로보고되고있다[35,36]. 자아존 감이 차

별경험과 일 만족도에서 정요인으로 작용함에도 불구

하고 취업 여성장애인을 상으로 자아존 감을 매개로

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취업 여성장애인을

상으로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과 일 만족도간에 자아

존 감의 매개효과를 밝히고자 한다. 한 차별로 인해

직무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일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

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 으로 취업 여성장애

인에 한 차별이 발생하지않도록인식 개선 방안

정 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자아존 감을 향상시킬수 있

는 다양한 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천 개입 방안에 활

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목 을 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문

제를 설정하 다.

1)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일만족도에어떠한

향을 미치는가?

2) 차별경험과 일 만족도 간의 계에서 취업 여성장

애인의 자아존 감은 매개효과가 있는가?

2. 연

2.1 연 대상 

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에서 2008

년 1차년도 자료를 시작으로 8년째 구축해온 장애인 고

용패 2015년 제 8차년도원자료를 활용하 다. 연구

상자는 8차년도 패 조사에 참가한 등록 장애인 3,983

명 본 연구의목 에부합하는취업 여성장애인 549명

을 선정하 다.

2.2 연 도

2.2.1 차별경험 

장애차별경험은 명목척도로 ‘있다’ 1 , ‘없다’ 2 으로

이루어져 더미 처리하여 ‘있다’ 1 , ‘없다’ 0 으로 변환

하여 측정하 다. 장애차별경험은 총 8문항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수가 높을수록 장애로 인한 차별경험이 많

다는것을뜻한다. 본연구에서장애차별경험의Cronbach's

α값은 .743으로 나타났다.

2.2.2 아존 감 

자아존 감 척도는 Rosenberg가 개발하고 장애인고

용패 8차년도에 수록된 것을 본 연구에서 사용하 다

[37]. 자아존 감 척도는 정문항과 부정문항이 각각 5

문항으로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문항은 역

채 하여 분석에 용하 으며 요인부하량이 .40미만인

‘내 자신을 좀 더 존경했으면 좋겠다’를 제외한 9문항이

활용되었다. 각 문항은 Likert 4 척도이며 1 ‘ 그

지 않다’에서 4 , ‘매우 그 다’ 순으로 나타났다. 수

가 높을수록 장애인의 자아존 감이 잘 형성된 것을 의

미한다. 자아존 감 척도의 Cronbach's alpha값은 .749로

나타났다.

2.2.3  만족도

일 만족도의 질문 문항은 ‘취업의 안정성’, ‘근로환경’,

‘임 는 소득’, ‘복리후생’ 등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각항목은 Likert 5 척도이며 1 ‘매우 불만족’에서

‘매우 만족’ 5 순서로 이루어졌다. 수가 높을수록 자

신의일에 한만족도가높은것을의미하며, Cronbach's

alpha값은 .915로 나타났다.

2.3 료  

본 연구에서는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 만족도와 련

된 변수들 간의 향을 악하기 해 SPSS WIN21.0을

활용하여 통계분석을 실행하 다. 주요변수들에 한 평

균과 상 분석을 수행하 으며, 종속변수에 미치는 변인

들 간의 향력을 살펴보기 해 경로분석으로 매개효과

를 검증하 다.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sobel test를

사용하여 확률 으로 유의미함을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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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 결과

3.1 연 대상  사 학적 특

조사 상자인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반 특성을 분석

한 결과는Table 1과 같다. 취업 여성장애인의 연령은 ‘40

세 이상∼50세 미만’이 168명(30.6%)로 가장높은 비 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30세 이상∼40세 미만’ 123명

(22.4%), ‘50세 이상∼60세 미만’ 115명(20.9%), ‘30세 미

만’ 83명(15.1%), ‘60세 이상’ 60명(10.9%) 순으로 나타났

다. 혼인상태별로 보면, 결혼하여 동거하고 있는 경우가

298명(54.3%)으로가장 높은 비 을 보이고 있다. 학력을

살펴보면, ‘고졸’이 251명(45.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

으며, ‘ 졸이상’이 161명(29.3%)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

득 총액의 경우는 ‘1,200만원 이하’와 ‘1,200만원 과∼

2,400만원 이하’가 각각 130명(23.7%)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400만원 과∼3,600만원 이하’ 97명(17.7%),

‘3,600만원 과∼4,800만원 이하’ 70명(12.8%) 순으로 나

타났다.

Variables Division n %

Age

<30s 82 15.1%

30s 123 22.4%

40s 168 30.6%

50s 115 20.9%

60s 60 10.9%

Marital status

Unmarried 152 27.7%

Married 298 54.3%

Dicorce 67 12.2%

Other 32 5.9%

Education

≦6 72 13.1%

6< ≦9 65 11.8%

9< ≦12 251 45.7%

13≦ 161 29.3%

Income

≦1,200 130 23.7%

1,200< ≦2,400 130 23.7%

2,400< ≦3,600 97 17.7%

3,600< ≦4,800 70 12.85

4,800< ≦6,000 51 9.3%

6,000≦ 71 12.9%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549)

3.2 주  변수들  기술통계  상

취업 여성장애인의 자아존 감 일 만족도 변수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주요변인의 평균

값과 표 편차(sd)를살펴보면, 여성 취업 장애인의자아

존 감의 평균값은 2.908(sd=.400), 일 만족도의 평균값

은 3.371(sd=.614)로 나타났다. 자아존 감은 4 척도로

앙값인 2.5 보다 더 높고 일 만족도는 5 척도로

앙값인 3 보다 더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Vari
ables

Min. Max. Mean S.D.
Skew
ness

Kurto
sis

Self-
esteem

1.56 4.00 2.908 .400 .302 .466

Job
satisfaction

1.20 5.00 3.371 .614 -.129 .380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s (n=549)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 만족도와 차별경험 자아존

감 간의 상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취업 여성장

애인의 일 만족도는 차별경험과 부 (-)인 상 계를

(r=-.165, p<.01) 보여주고 있으며, 자아존 감과는 정

(+)인 련성(r=.358, p<.01)을 나타내고 있다. 차별경험

과 자아존 감의 상 계수는 r=-.159(p<.01)로 부 인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Variable

Coefficient

Discrimination
experience

Self-esteem
Job

satisfaction

Discrimination
experience

1 　 　

Self-esteem -.159** 1 　

Job satisfaction -.165** .358** 1

**p<.01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3.3 연  검  결과

3.3.1 아존 감  매개 과 검

차별경험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자아

존 감의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Baron과

Kenny의 검증단계를 이용하여 Table 4에 분석 결과를

제시하 다[38].

1단계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향력 계를, 2단계

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어떻게 향을 끼

치는지 악하기 해 다 회귀분석을 실시하 다. 3단

계에서는 독립변수와 매개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독립

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계 흐름을 분석하 다.

먼 Table 4의 1단계에서 장애여성이 직장에서 경험

하는 차별경험(β=-.165, t=-3.362, p<.001)은 일만족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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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미한 부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

장애여성이 직장 내에서 차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일

에 한 만족도는낮아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일 만족도에

한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의 설명력은 2.7%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차별경험은 종속변수인 일 만

족도에 부 인 향을 미치지만 그 향력은 조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109, t=-2.317, p<.05). 그러나

매개변수인 자아존 감은 종속변수인 일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β=.339, t=7.183

p<.001). 즉, 취업 장애여성의 자아존 감이 높게 형성될

수록 일에 한 만족도가 향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한 종속변수인 일 만족도에 한 차별경험의 설명

력은 모델 1보다 11.1% 증가하여 13.8%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는 매개변수인 자아존 감에 독립변수인 차

별경험을 투입하여 분석하 다. 그 결과 차별경험은 자

아존 감을 낮추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β=-.159,

t=-3.226, p<.001). 한 취업 장애여성의 차별경험은 일

만족도에 부 인 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3.3.2 연  과 해

본 연구모형은 차별경험이 자아존 감을 매개로 하여

일 만족도에 이르는 경로를 분해해 더 깊이 있게 살펴보

았다.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한 Sobel test로 효과

분해를 검증하 다. 효과분해 결과, 취업 장애여성의 차

별경험과 자아존 감 일 만족도와의 계에 있어 직

효과, 간 효과 총효과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차별경험은 자아존 감에 직 효과가 ß=-.159(p<.001)

로 나타나 확률 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자아존 감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서

직 효과는 ß=.339(p<.001)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확

률 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차별경험은 일 만족도에

직 효과(ß=-.165, p<.001), 간 효과(ß=-.054, p<.01), 총

효과(ß=-.219, p<.001)로 나타나 확률 으로 유의미한 효

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효과분해 결과를 통해 자아

존 감은 차별경험과 일 만족도 간에 있어 부분매개효과

를 보여주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Path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s

Discrimination
experience

⟶ Self-
esteem

-.159*** -.159

Self-
esteem

⟶ Job
satisfaction

.339*** .339

Discrimination
experience

⟶ Self-
esteem

⟶ Job
satisfaction

-.165*** -.054** -.219

*p<.05, **p<.01, ***p<.001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에서 분석한 결과를 토 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

유의성 검증을 악하기 해 Sobel test를 실시하 다.

Path
Sobel test
statistic

p

Discrimination experience ⟶ Self-esteem
⟶ Job satisfaction

-2.937 .003

Table 6.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Sobel test 분석결과, 자아존 감이 차별경험과 장애

여성의 일 만족도 간에 있어 확률 으로 유의미한 결과

를 Table 6에서 보여주고 있다. 즉, 취업 장애여성의 자

아존 감은 차별경험이 일 만족도에 미치는 향에 있어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Path
Model 1 Model 2 Model 3

B � t B � t B � t

Independent
variable

-.733
-.165
***

-3.362 -.495
-.109
*

-2.317 -.486
-.159
***

-3.226

Mediating variable .503
.339
***

7.183

F 11.305*** 31.962*** 10.404***

R²(⩟R²) .027 .138(.111) .025

adj.R² .025 .134 .023

*p<.05, **p<.01, ***p<.001, discrimination experience, self-esteem

Table 4. The Effects of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Self-Esteem on Job satisf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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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논

본 연구는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이 일 만족도

에 미치는 향 계에서 자아존 감의 매개효과를 검증

하고자 하 다. 이를 해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고용패

제 8차년도 데이터에서 취업 여성장애인 549명을

상으로 기술통계와 상 분석 경로분석을 실시하 다.

구체 인 연구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통계분석결과 증 여성 취업 장애인의 자

아존 감과 일 만족도의 평균값은 체 으로각각 척도

의 앙값 보다 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상 분석에서차별경험 척도는 더미처리하여 분

석하 으며, 차별경험과 자아존 감 일 만족도는 부

인 상 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자아존 감과

일 만족도는 정 인 상 계를 보여주었다.

셋째, 독립변수인 취업 여성장애인의 차별경험은 종속

변수인 일 만족도에 유의미한 부 인 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업 장애여성이 직장 내에서 차별

을 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일에 한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결과는 일자리에서의 차별경험

정도가 직무만족도에 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도 일

치한다[39]. Polivka와 Nardone는 조직 내의 차별 인

우가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에게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 하고 있다[40]. 조직 내 분 기가 여성장애인

에 해 편견없는 인식을 하고, 직장인들의 여성장애인

에 한 정 인 수용, 여성장애인을 근로자로 제 로

받아들일 비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차별이 감소하고,

일 만족도도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독립변수인 차별경험과 종속변수인 일 만족도

간의 계에서 취업 여성장애인의 자아존 감의 매개효

과를 분석한 결과, 차별경험은 자아존 감에 부 인

향을 미쳐, 직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 자아존 감

은 일 만족도에 정 인 향을 미쳐 직 효과를 보여

다. 즉, 여성장애인이작장내에서일에 한차별을경험

할수록 자아존 감은 낮아지고 자신을 수용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낮은 자아존 감이 형성되면 일에 한 만족도

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 로 높은 자아존 감

을 갖고 있으면 일에 한만족도가증가한다고 볼수 있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자아존 감은 차별경험과 일 만

족도 간에 있어 부분매개효과를 보여주고있음이 확인되

었다. 이는 자아존 감이 일 만족도에 유의미한 향을

끼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41,42].

일자리에서 차별에 상당기간 노출될 경우, 부정 인

생각에 빠지게 되고 결과 으로 본인의 업무나 인 계

형성에 부정 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장애로

인해 스스로를 평가 하하지 않도록 미술치료상담이나

심리치료상담과 같은 다양한 역량강화 로그램의 활성

화가 필요하며, 지역사회복지 이나 장애인복지센터 등

에서 운동이나 재활서비스를 여성장애인들이 쉽게 이용

할 수 있는 실천 인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된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 을 지 하면 다음과 같다. 첫

째, 취업 여성장애인만을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으므

로 연구결과를 장애인 체로 일반화하기에한계가있다.

한 장애정도와 유형에 따른 차이가 고려되지 못해 설

명이 제한 일수밖에 없었다. 둘째, 장애인고용개발원에

서 조사한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패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한 횡단연구이기 때문에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 만족

도에 한 다양한 변인들의 변화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추정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

서는 취업 여성장애인의 일 만족도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인과 일 만족도 간의 향을 보다 명확하게 규명하여

일 만족도 향상의 실제 인 성과가 이루어지기를 기 한

다. 한 장애인식개선 교육과 장애인 이해에 한 다양

한 교육 등을 통해 장애차별의 문제를 완화하려는 제도

인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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